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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감증인 채택이 으름장이면, 무자비한 해고와 손배소는 무엇인가?

 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(위원장 진성준)가 하이트진

로 노사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진행한 노사 간담회를 두고 ‘갈등조장’이라며 

막말을 퍼부었다. 

 하이트진로 화물운송 노사 양측을 모두 만나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

요청하고, 필요하다면 을지로위원회가 중재에 나서겠다고 한 것이 어떻게 노사갈등 

조장이란 말인가? 

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태가 악화될 경우 국정감사에서 회사 관계자를 불러 경

위를 조사하고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슨 협박이란 말인가? 사태 장기

화에도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일이야말로 직무유기라 할 것이다. 

국민의힘은 부당하고 억울한 처우에 피눈물 흘리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

본 적이 있는가?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부르짖으며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

사회적 약자들의 현장을 찾아 중재를 자처해 본 적이 있는가? 

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방관해 온 국민의힘은 분규의 현장을 찾아 중

재를 자임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요청한 을지로위원회를 비난할 자격 자체

가 없다. 국감증인 채택이 회사에 대한 으름장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노동자들

에게 가해지고 있는 무자비한 해고와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는 왜 

한마디 말도 못하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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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을지로위원회 현장방문단은 하이트진로 청담사옥에 방문하여 옥상 광고탑에 

올라 농성중인 화물운송노동자들의 건강과 위험요소 등을 살피고 그들의 주장을 경

청했다. 

 또한 원하청 사측을 만나서 사용자로서의 애로사항과 노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

쟁점에 대한 의견도 경청했다. 

 그리고 을지로위원회 방문단은 대화를 통한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"하이트진

로 원청-하청-화물연대의 3자 간담회”를 노사 양측에 제안하였다. 3자 간담회는 

법률적 교섭에 부담을 느끼는 원하청 사측을 고려하여 노사가 실질적인 대화를 나

눌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.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을지로위원회가 

중재역할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도 피력했다. 

 을지로위원회는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갈등과 투쟁의 현장을 찾아 대화를 통

한 해결방안을 찾는 일을 지속할 것이다. 을들의 설움과 눈물을 알지 못하는 국민의

힘이 강자의 편에 서서 떠들어대는 것 따위에는 티끌만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. 

을지로위원회는 앞으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무감각과 무능력이 낳은 피눈물 

나는 민생현장을 찾아 갈등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. 

 국민의힘의 대오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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